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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 

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 

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읽은 책입니다.  

요즘 경제 서적 쪽에서는 좀 핫하다고 해서 후딱 읽었습니다.  

내용 자체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. 
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 
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  
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 
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 

20세기까지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확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. 그 

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. (중략) 현 차원에서 통용되는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

션을 동일시 하는 견해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관철한 것이다. (중략) 

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으로 명명하는 것은 어떤 질병의 증상과 그 질병을 유

발한 원인을 서로 혼동하는 것과 같다.   

 

종속성을 창출하는 자는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. 종속된 사람들에 대한  권력 

말이다. 이것이 현재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다. 국가의 돈이 더 이상 

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국가와 정부, 그 밖의 정치권력

자들을 지금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힌다.  

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

오스트리안 국민경제 학파의 주장에 대한 입문서로 최근 경제의 가장 큰 문제

점이 화폐 남발에 대한 좋은 견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케인즈식 

경제학에 익숙한 경향이 있는데, 다른 관점에서 같은 현상을 보면서 좀 더 우

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

다.   

 



 


